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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7.(목) 17:00 배포 일시 2022. 11. 17.(목) 17: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최재원 (044-203-3231)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비 (044-203-3234)

“방송 제작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하겠다.”

- 11. 17. 문체부 장관, 방송제작사, 제작인력 만나 현장 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11월 17일(목) 오후, 문체부 

서울사무소(서계동)에서 방송 제작사, 제작인력 등 방송 제작 관련 종사자

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떠받치는 하부구조가 튼튼해야 한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빛나는 조연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제작 관련 종사자와의 간담회에는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배대식 사무국장,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이덕신 사무처장, 희망연대

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 한국독립피디(PD)협회 지원준 정책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방송으로 인한 정규방송 결방 시 

임금 미지급 문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구두계약 관행 등 제작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방송 제작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보완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악한 외주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http://www.korea.kr

